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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validity of action naming tests 
when using a chatbot-based online platform. The performance of healthy young adults 
and healthy middle-aged adults on action naming tests was compared between online as-
sessment platforms. Methods: A total of 81 participa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40 
young adults, 41 middle-aged adults).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
ing to the online assessment platforms, 40 individuals (20 young adults, 20 middle-aged 
adults) receiving the action naming tests via Zoom and 41 individuals (20 young adults, 21 
middle-aged adults) via chatbot. Resul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no signifi-
cant difference in action naming performance across online assessment platforms. In addi-
tion, young adults showed statistically higher performance compared to the middle-aged 
adults. There was a significant main effect of verb argument structure on action naming 
performance, with one- and two-place verbs having a higher correct response rate than 
three-place verbs. Conclusion: Although the younger group performed better than the 
middle-aged group,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tion naming performance 
between chatbot and Zoom groups, suggesting that chatbot-based action naming tests 
can be used interchangeably with the established online platforms. Accordingly, it is ex-
pected that we will be able to provide appropriate online language assessment services 
for each client in a future clinical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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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하나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세계에서 가

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한국

은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2045년 이전에 세계에서 노

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고, 2067년에는 65세 이상의 고

령 인구 비중이 인구의 절반인 47%에 이르게 된다(Statistics Korea, 

2019).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는 노년 인구와 더불어, 한국 인구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0년 83.5세로 21년가량 길어졌

다(Statistics Korea, 2021). 이처럼 한국의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노

년기가 생애 주기에 비대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노화가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사소통장애 연구 분

야에서는 노화에 따른 언어 능력의 변화에서 정상적 노화와 병리

적 노화의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Kim, 

Kim, Yoo, & Kim, 2013; Kim & Sung, 2021). Kang, Kim, Seok, Cho

와 Choi (2001)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곤란이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이라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노년

기 의사소통 저하는 우울증을 동반한 심리적 위축, 사회활동 단절, 

대인관계에서의 소외감 등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저

하시키는 심각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Chae, 2011). 노년층의 의

사소통 능력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다루고 있는 영역

은 언어표현 능력으로(Kim & Kim, 2009), 노화로 인한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이름대기(naming)의 저하이다(Albert, Heller, & Mil-

berg, 1988; Brooks, Friedman, Gibson, & Yesavage, 1993; Gou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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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 & Kahn, 1994; Haug & Eggers, 1991; Kramer et al., 1999; Ram-

say, Nicholas, Au, Obler, & Albert, 1999).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이름대기 능력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Barresi, Obler, 

Au, & Albert, 1999; Kim et al., 2013; Mortensen, Meyer, & Hum-

phreys, 2006; Schwartz, 2002; Zec, Markwell, Burkett, & Larsen, 

2005), 이름대기 능력의 심각한 저하는 정상 노년층으로부터 경도

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알츠하이머성 치매

(Alzheimer’s Disease, AD)와 같은 인지장애를 변별해내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기도 한다(Rosen, 1980). 따라서 노인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가 노년기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퇴행성 신경

질환 및 인지장애와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노화로 

인한 이름대기 능력의 저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면이름대기 검사(confrontation naming test)는 대상자에게 물

체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에 대응하는 이름을 말하도록 함으로써 

언어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이름대기 검사이다. Kim 등

(2013)의 연구에서는 고령층의 언어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하위 검

사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이름대기 검사의 적절성을 확인하였

고, 동사 대면이름대기 검사의 경우 노년층에 나타나는 의미론적 

손상과 어휘 인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언어 평가 도구임

을 시사하였다. 동사 대면이름대기 검사는 대상자가 움직임을 나타

내는 그림 또는 상태 변화가 연속 그림 또는 동영상 등으로 표현된 

동사 자극을 보고 해당하는 동사 어휘를 구두로 표현하는 이름대

기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의 유형이다. 정상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

해 동사 이름대기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며(Nicholas, 

Obler, Albert, & Goodglass, 1985), 50대 이후 점차적으로 노년층의 

동사 이름대기 능력이 감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ackay, Con-

nor, Albert, & Obler, 2002; Ramsay et al., 1999). 그러나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연령에 따라 동사 산출 능력을 비교하거나 동사 이

름대기 능력의 변화 추이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수

준이다(Sung & Kwak, 2012). 

이름대기 검사를 수행할 때, 이름대기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

인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Kim & Sung, 2021; Wolf & Segal, 

1992).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주제로 다루고 있는 동사 이름대기 수

행력의 변수는 검사 자극의 유형이다. 동사 이름대기의 검사에는 

연속 그림으로 나타내는 정적 자극과(Druks, 2002; Hyun, Kim, 

Shin, & Seo, 2003; Zingeser & Berndt, 1990) 동영상이나 애니메이

션과 같은 동적 자극이(Kim, 2006; Pashek & Tompkins, 2002; 

Sung, 2016) 사용되고 있다. 정적 자극의 경우, 동사의 특징인 움직

임이나 상태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Almor et 

al., 2009). 국외의 신경언어장애군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이

러한 지적을 뒷받침하는 결과들을 보고하기도 하고(de Almeida et 

al., 2021; Blankestijn-Wilmsen et al., 2017; d’Honincthun & Pillon, 

2008; Schlosser et al., 2014), 반증하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Berndt, Mitchum, Haendiges, & Sandson, 1997; Tranel, Manzel, 

Asp, & Kemmerer, 2008). Choi와 Sung (2014)의 연구에서는 그림

과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정상 노년층의 자극 유형에 따른 이름

대기 수행력 차이를 살펴본 결과 동적 자극인 애니메이션에서 통계

적으로 더 높은 수행력이 나타났지만, 최근 정상 청년층을 대상으

로 살펴본 연구결과에서는 자극 유형에 따른 수행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Choi, Jo, & Sung, 2021). 정상 성인에 대한 

국내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자극 유형의 변수는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 수행력에 더 크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그

러나 연령 집단에 따라 동적 자극을 활용한 동사 이름대기 수행력

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제한적이며, 정상 노화와 관련한 비교 연구

도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적 자극인 애니메이션에

서 청년층과 중노년층으로 연령을 세분화하여 동사 이름대기 수행

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사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동사 이름대기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는 동사의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이다. 논항은 문

장 내에서 의미를 완성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을 말

하며, 논항의 수에 따라 1항, 2항, 3항 동사로 나누어진다. Kim과 

Thompson (2000)은 미국 실어증 환자들의 동사 산출 능력이 논항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논항 증가에 따라 결함이 크게 나타났

다고 보고하였다. 영어권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다양한 언어권에서도 동사 논항이 증가함에 따라 동사 산출에 어

려움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De Bleser & Kauschke, 

2003; Jonkers & Bastiaanse, 1996; Kemmerer & Tranel, 2000; Kim 

& Thompson, 2000; Luzzatti et al., 2002; Thompson, Lange, 

Schneider, & Shapiro, 1997). 국내에서도 실어증 환자와 정상 성인

을 대상으로 논항 구조에 따른 동사 이름대기 수행 능력을 살펴보

았는데(Yoon & Sung, 2020), 논항별 정반응률이 유사하게 나타난 

정상 집단과 달리 실어증 집단은 논항에 따른 정반응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항 동사와 3항 동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논항이 증가할수록 동사 산출이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AD 집단과 정상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동사 이름대기 과

제를 통한 논항 구조의 산출 능력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모든 집단

이 3항 동사를 가장 어려워하였으며, AD 집단은 정상 노인 집단에 

비해 3항 동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저하된 수행능력을 보

여 3항 동사가 정상 노인 집단과 AD 집단을 변별해주는 중요한 요

소임을 밝혔다(Y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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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항에 따른 동사 이름대기 수행력의 차이는 동사가 가진 품사

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동사는 문장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

한 언어적 요소인 논항을 가진 논항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명사에 비해 통사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며(Thompson, 2003), 

이러한 복잡성에 따라 정상 노년층 및 신경언어장애 집단의 동사 

산출 수행력이 달라질 수 있다(Kim & Thompson, 2000; Sung & 

Kwak, 2012). 특히, Sung (2016)은 동사 이름대기 수행력 산출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어(subject)+목적어(object)+서술어(verb)’
의 구조를 가진 한국어의 특징을 언급하였다. 그들은 실어증 환자

와 정상 노년층 집단을 대상으로 논항에 따른 동사 이름대기 수행

력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어증 환자 집단은 1항 동사에 비해 3항 

동사를 산출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지만, 이외 논항 동사의 수행력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주어가 자주 생략되어 2

항 동사가 1항 동사로 여겨지고, 필수 논항 외의 구가 추가되어 문

장이 길어지는 한국어의 특징으로 인해 논항별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처럼 한국어가 가지

고 있는 동사의 특성으로 인해 수행력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논항 구조에 따른 동사 이름대기가 정상 노년층으로부터 장애군을 

조기 선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동사 

이름대기 검사 시 동사의 논항 구조를 고려한 수행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들어 검사 자극 대면 제시 유무에 따른 언어 평가 수행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Crutchley & Campbell, 

2010; Dekhtyar, Braun, Billot, Foo, & Kiran, 2020; McGill, Siegel, 

& Noureal, 2021), 국내에서는 Choi 등(2021)의 연구에서 정상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

으로 동사 이름대기 검사를 실시하였고, 대면 및 비대면 방식에 따

른 동사 이름대기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이

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기존에 대면 형태로 이루어졌던 언

어 평가를 비대면 시스템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대면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였는데, 실험자와 피험자가 접속한 기기의 성능과 인터넷 환

경에 따른 연결 불량의 문제로 피험자의 즉각적인 응답과 실험자의 

피드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Moon et al., 2021). 259명의 언

어재활사를 대상으로 비디오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원격 치료 

및 평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에서도(Campbell & Gold-

stein, 2022), 원격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상자 중 41.8%가 

인터넷의 연결성(connectivity)을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플

랫폼의 음질 및 화질 문제(audiovisual technology quality)에 따른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전체 대상자의 81.4%가 원격 서

비스의 기술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같은 원격 

연결 시스템의 문제는 비대면 검사 상황에서 언어 평가의 진행을 

방해하여 대면 검사와 다른 수행력을 유발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존의 비대면 언어평가 플랫폼이 가지는 여러 상황적 변수들이 언

어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원격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의 모색이 더욱 필요하다.

비대면 언어 평가 플랫폼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모

든 연령층의 이용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플랫폼은 메신저

(Messenger)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0년 메신저 이

용률이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70대 이용률

이 87.8%로 12% 증가하여 노년층도 메신저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노년층의 메신저 이용 현황을 기반

으로, 노인 대상 의료 서비스 분야에 메신저가 활용되고 있으며, 메

신저에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정해진 규격이나 기계학습 과정에 따

라 자동화된 대화를 진행하는 챗봇(chatbot) (Rosruen & Saman-

chuen, 2018)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국내에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Choi & Choi, 2017; Ki, 2020; Park, 2017). 고령자를 

위한 헬스케어 대화형 에이전트(Kim, So, Kang, Chung, & Kim, 

2021), 챗봇을 활용한 노인우울척도 평가(Kim & Kim, 2020) 등이 

대표적 예이다. 국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방문 전에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의료용 챗봇을 제작함으로써, 챗봇을 활용한 비대면 의

료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해 보고하였다(Divya, Indumathi, Ish-

warya, Priyasankari, & Devi, 2018). 이처럼 메신저가 장소와 연령

에 제약이 적은 비대면 의사소통 창구로 인식되어, 메신저 플랫폼

에 인공지능 로봇을 결합한 챗봇 서비스의 개발이 점차 다양한 분

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가속화되는 고령화 문제로 인하여 노년층 및 노년기에 진입하

는 시기에 나타나는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

는 언어 평가 연구가 필요하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비대면 언

어 재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챗봇 기반 플랫폼과 화상회의 기반 플랫

폼에서 정상 청년층과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동사 이름대기 검사를 

실시하고, 수행력을 비교함으로써 비대면 동사 이름대기 검사의 타

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동사 이름대기 검사의 수행력의 경우, 

논항에 따른 정상 성인의 수행력 차이를 보고한 선행연구(Sung & 

Kwag, 2012; Thompson, 2003; Yang, 2016)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문항의 합계 점수와 논항별 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논항별 정반응

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동사 이름대기 검사에서 비대면 언어 평가 플랫폼 유형(챗봇 기

반 플랫폼 vs. 화상회의 기반 플랫폼)에 따른 연령 집단(청년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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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간 동사의 논항별(1항, 2항, 3항) 정반응률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정상 청년층 집단 40명(남

자 12명, 여자 28명)과 정상 중노년층 집단 41명(남자 18명, 여자 23

명), 총 81명이다. 청년층은 만 18세에서 39세, 중노년층은 만 50세

에서 65세의 연령범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었다. 중노년층의 연령 

기준과 관련하여, 노화에 따른 뇌의 용적 및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이

고(Raz, 2005), 동사 산출 능력이 감퇴하기 시작하는 연령으로 보

고된(Mackay et al., 2002) 만 50세에서 노인복지법 기준으로 노년

층 진입 전 단계인 65세 사이로 절충한 중노년층을 본 연구의 대상

자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와 방법은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기준을 따라 사전승인을 받았

으며(No. 2022-0112),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검사자는 연구 목적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정상 청년층과 중노년층의 공통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스

마트폰 자판을 이용하여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자, (2) 주관적으로 

기억장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자, (3) 건강선별설문지(Health 

Screening Questionnaire; Christensen, Multhaup, Nordstrom, & 

Voss, 1991) 결과 인지 및 언어장애와 연관된 신경 및 정신과학적  

병력이 없는 자로 보고한 사람이다. 중노년층은 추가적으로 주관

적 기억감퇴 설문(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SMCQ; Youn et al., 2009) 결과 6점 미만으로 주관적 인지장애를 

호소하지 않는 자,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Korean-Mini Men-

tal State Examination, K-MMSE; Kang, 2006) 결과 연령 및 교육연

수에 따른 정상범위(16%ile 이상)에 해당하는 자, 서울 언어 학습검

사(Seoul Verbal Learning Test, SVLT; Kang, Jang, & Na, 2012) 결

과 연령 및 교육년수에 따라 16%ile 이상의 정상범주에 해당하는 

자를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집단 및 비대면 언어 평가 플랫폼 유형 간 대상

자의 연령, 교육년수 정보는 Table 1, Table 2에 제시하였으며 중노년

층의 선별 검사 점수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비대면 언어 평가 플

랫폼 유형(챗봇 기반 플랫폼, 화상회의 기반 플랫폼)에 따른 집단

(중노년층, 청년층) 간, 교육년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이원 혼합 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유의수준 

.05에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플랫폼 유형(F(1,77) = .102, p>.05)과 집

단(F(1,77) = .031, p>.05)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유형에 따른 집단 간 교육년수에 대한 이차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F(1,77) = .001, p>.05). 즉 유형에 따른 청년층의 교육년수 평

균은 14.45 (SD=1.358)로 노년층의 교육년수 평균 14.51 (SD=1.705)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자극 및 플랫폼 선정

동사 이름대기 검사

본 연구의 동사 이름대기 검사 자료는 Choi 등(2021)의 연구에서 

Table 1. ANOVA results for the level of education between young and middle-aged group by online assessment platforms

Distributed source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

Platform type .248 1 .248 .102 .751
Group .075 1 .075 .031 .862
Group x Platform type .002 1 .002 .001 .975
Error 187.893 77 2.440

Table 3. Descriptive data from neuropsychological tests in middle-aged group

Chatbot (N= 21) Zoom (N= 20) t p

Middle-aged group
   K-MMSE 29.52 (.602) 29.50 (.889) .101 .920
   SVLT-immediate 25.43 (4.331) 26.15 (3.660) -.575 .56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K-MMSE =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ang, 2006); SVLT-
immediate= Seoul Verbal Learning Test-immediate (Kang et al., 2012).

Table 2. Descriptive information of groups 

 Chatbot 
(N= 41)

Zoom
(N= 40) t p

Age (yr)
   Young Mean (SD) 25.65 (4.368) 24.30 (4.281) .987 .330

Range 18-38 18-38
   Middle-aged Mean (SD) 53.86 (2.816) 56 (4.519) -1.832 .075

Range 50-63 50-63
Education (yr)
   Young Mean (SD) 14.50 (1.762) 14.40 (.821) .230 .330

Range 12-16 14-16
   Middle-aged Mean (SD) 14.57 (1.66) 14.45 (1.791) .225 .826

Range 12-16 12-16
t= -.134 t= -.113
p = .894 p =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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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검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검사 문항은 동사의 논항에 따라 

1항 동사 11개, 2항 동사 13개, 그리고 3항 동사 12개로 총 36개로 구

성되었으며, 검사 자극은 애니메이션 파일로 제시되었다. 본 실험에 

앞서 각 논항별 연습 문항 3문항을 통해 검사 방법에 대해 연습한 

후, 본 문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전체 목표 동

사 목록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고, 각 문항별 검사 자극의 예시

는 Appendix 2에 제시하였다.

 

플랫폼 선정

본 연구의 챗봇 기반 플랫폼은 메신저 이용자에게 챗봇 서비스

를 제공하는 3개의 메신저 기반 플랫폼(네이버톡톡, 카카오톡, 페

이스북 메신저)의 국내 사용자 현황 자료를 토대로 동사 이름대기 

검사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Wiseapp (2021)은 한국인 만 10세 이상 스마트

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appli-

cation)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카카오톡과 네이

버가 1, 2위를 차지하였고, 페이스북은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1년 상반기 카카오톡 이용자 수는 4,566만명, 네이버 이용자 수

는 4,106만명으로 나타났으나(Mobile index, 2021), 페이스북 메신

저는 국내 50대 이상의 사용자 비율이 현저히 낮아서(Consumer 

insights, 2019). 본 연구의 중노년층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플랫폼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사 이름대기 검사의 애니메

이션 자극이 Graphics Interchange Format (GIF) 형식의 그래픽 파

일로 제작된 가운데,  카카오톡 챗봇은 GIF 형식을 지원하지 않은 

반면 네이버톡톡은 모든 형식의 이미지 파일을 지원하고 있어서 검

사 자극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챗봇 서비

스를 지원하는 메신저 플랫폼의 국내 사용자 현황 및 검사 자료의 

적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네이버톡톡’을 선정하였다. 화상회의 기

반 플랫폼은 선행연구(Choi et al., 2021)와 같은 프로그램인 줌

(Zoom)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절차

연구 대상자들은 비대면 언어 평가 플랫폼에 따라 두 실험군으

로 나뉘었다. 챗봇 기반 플랫폼에 참여한 실험군은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네이버톡톡(NaverTalkTalk)에서, 화상회의 기반 플랫폼에 

참여한 실험군은 노트북으로 접속한 줌(Zoom)에서 검사를 실시

하였다(Figure 1).

챗봇 기반 플랫폼(NaverTalkTalk)

검사자는 대상자에게 동사 이름대기 챗봇 접속용 URL 링크를 

전송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스마트폰에서 해당 링크로 접속하여 

검사에 참여하였다. 네이버톡톡에 접속하였을 때, 챗봇은 ‘지금부

터 움직임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

고 그림 속에 있는 사람 또는 사물이 하는 행동 혹은 움직임을 채팅

창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라는 자동 안내 메세지를 전송하여 대

상자가 기본 안내에 따라 스스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대상

자는 문항 버튼을 눌러서 챗봇이 제시한 애니메이션 자극을 보고 

채팅으로 응답하였다. 비대면 플랫폼 간 검사 방법에 대한 정보를 

Table 4 제시하였다.

         

화상회의 기반 플랫폼(Zoom)

검사자와 대상자는 노트북 혹은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화상 기

반 플랫폼 줌에 접속 후 검사에 임하였다. 검사자는 구두로 ‘지금부

터 움직임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

고 그림 속에 나타내는 행동이나 움직임 및 동작을 말로 표현해 주

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한 후 검사를 시작하였다. 줌의 화면 공유 기

능을 이용하여 검사자가 검사 자극을 대상자에게 보여주고 대상자

는 구두로 응답하였다.

자료분석

실험이 종료된 이후 언어병리학전공 석사과정생 4명과 언어병리

Figure 1. Example user interface of Chatbot (left) and Zoom (right).

Table 4. Comparison of inspection methods across online platforms

Platform type Video-conferencing program Chatbot-based messenger

Platform Zoom NaverTalkTalk
Device Laptop Smartphone
Presentation type Examiner provides animation 

stimulus to participant via 
screen share.

Chatbot provides animation 
stimulus to participant when 

the participant presses 
question buttons.

Examiner type Person Chatbot
Response type Verbal response Text-based response
Transcription type Handwritten transcription Automatic tran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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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전공 박사 수료생 1명이 녹화 자료를 통해 대상자의 반응을 전사

하였고, 아래의 검사 채점 기준에 따라 수행력을 평가하였다. 동사 

이름대기의 검사에 대한 수행력은 정반응 문항 1점, 오반응 문항 0

점으로 채점하였다. 목표 동사를 산출할 경우 정반응으로 처리하

였고, 그 외의 (1) 목표 동사와 의미적으로 관련된 어휘(예: ‘주다’ → 

‘건네다’), (2) 목표 동사의 어간을 취하는 복합동사 산출(예: ‘울다’ 

→ ‘울고 있네’), (3) 지역적 방언(예: ‘떼다’ → ‘띠다’)을 산출한 경우도 

정반응으로 간주하였다. 그 외 (1) 의미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어휘

(예: ‘열다’ → ‘밀다’), (2) 상위어 사용 (예: ‘꼬집다’ → ‘만지다’), (3) 명

사 + ‘-하’ + ‘다’ 사용(예: ‘버리다’ → ‘폐기하다’)과 같은 반응은 오

반응으로 간주하였다.

논항별로 1항 11개, 2항 동사 13개, 3항 동사 12개로 논항에 따른 

정반응한 문항의 수를 각 논항별 문항 수로 나누어 백배수한 값으

로 정반응률(%)을 산출하였다.  

자료의 통계적 처리

동사 이름대기 검사에서 비대면 언어 평가 플랫폼 유형에 따른 

집단 간 논항별 정반응률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ASW 

(PASW statistics 25.0, SPSS Inc.)를 사용하여, 삼원혼합 분산분석

(three-way mixed ANOVA)을 유의 수준 .05에서 실시하였다. 이 

때, 비대면 언어 평가 플랫폼 유형(챗봇 기반 플랫폼 vs. 화상회의 기

반 플랫폼)과 집단(청년층 vs. 중노년층)을 개체 간 요인으로, 논항

(1항, 2항, 3항)을 개체 내 요인으로 설정한 후, 정반응률을 종속변

수로 설정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에서는 반복 측정되는 변량의 

동질성 가정을 확인하기 Mauchly의 구형성(Sphericity) 검정을 실

시하고, 가정이 충족될 경우 구형성 가정값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Greenhouse-Geisser의 수정값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

서는 개체 내 요인인 논항에 대한 구형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Greenhouse-Geisser로 수정된 자유도와 F값을 보고하였다.

연구결과

비대면 언어 평가 플랫폼 유형 및 논항에 따른 집단 간 동사 이름

대기 정반응률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삼

원혼합 분산분석(three-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및 논항별 정반응률 그래프는 Table 5, Figure 

2와 같고, 삼원혼합 분산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 결과, 집단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77) =  

10.008, p< .01). 즉, 청년층 집단의 평균 정반응률이 99.792% (SD=  

.115)로 중노년층 집단 평균 99.279% (SD= .114)에 비해 유의하게 

Table 5. Comparison of accuracy rate (%) between young and middle-aged 
group by online assessment platforms

Chatbot (N= 41) Zoom (N= 40)

Young Middle-aged Young Middle-aged

One-place 99.861 (.621) 99.603 (.996) 100 (.00) 99.853 (1.017)
Two-place 99.861 (.621) 99.338 (1.212) 99.861 (.621) 100 (.00)
Three-place 99.853 (1.017) 98.677 (2.259) 99.583 (1.017) 98.472 (2.62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able 6. ANOVA results from the accuracy rate on action naming tests be-
tween young and middle-aged group by online assessment platforms

Distributed source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 η2

p

Between factor
   Group 15.953 1 15.953 10.008 .002** .115
   Platform type .558 1 .558 .350 .556 .005
   Group× Platform
      type

.149 1 .149 .094 .760 .001

   Error 122.737 77 1.594
Within factor
   Argument 25.291 1.484 17.037 8.099 .002** .095
   Ar× Group 7.684 1.484 5.177 2.461 .105 .031
   Ar× Platform type 1.939 1.484 1.306 .621 .493 .008
   Ar× Group×
      Platform type

2.404 1.484 1.620 .770 .430 .010

   Error 240.440 114.303 2.104

Ar= Argument. 
**p < .01. 

           정반응률(%)=  
(논항별 정반응 문항 수) 

                                             (각 논항별 전체 문항 수) 
×100

Figure 2. Result of post-hoc analysis on the main effects of the accuracy rate 
by the arguments.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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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논항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484, 

114.303) =8.099, p< .01). 이에 따라 LSD 사후검정을 통하여 주효과의 

비교를 실시한 결과, 1항 평균 정반응률은 99.762% (SD= .087), 3항 

평균 정반응률은 99.079% (SD= .209)로 1항이 3항보다 정반응률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항 평균 정반응률은 

99.765% (SD= 0.84)로 3항 평균 정반응률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항과 2항의 평균 정반응률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 밖에 비대면 언어 평가 플랫폼 유형(F(1,77) = .350, p>.05)에 따

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이차 및 삼차 상호

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즉, 비대면 언어 평가 플랫폼 유형에 따른 

집단 간 동사 논항별 정반응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문제와 코로나(COVID-19) 확산으로 인

한 비대면 언어 평가 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챗봇 플랫폼

을 활용한 비대면 동사 이름대기 검사의 유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동사 이름대기 검사와 비대면 플랫폼을 선정하

여, 비대면 언어평가 플랫폼 유형(챗봇 기반 플랫폼 vs. 화상회의 기

반 플랫폼)에 따른 연령 집단(청년층 vs. 중노년층) 간 논항별(1항 

vs. 2항 vs. 3항) 수행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면, 비대면 언어 평가 플랫폼 유

형에 따른 동사 이름대기의 정반응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자극 제시 방법에 따라 언어 평가 수행력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Choi et 

al., 2021; Dekhtyar et al., 2020; Theodoros et al., 2008). 즉, 동사 이

름대기 검사를 챗봇 기반 플랫폼과 화상회의 기반 플랫폼에서 상

호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과 동시에, 

두 가지 비대면 플랫폼에서 모두 동사 이름대기 수행력을 신뢰도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상 청년층과 중노년층만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추후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비대면 플랫폼 간 대상자 반응 산출 방식에 있어서 챗봇 기반 플랫

폼은 쓰기로, 화상회의 기반 플랫폼은 구어로 산출하는 차이가 있

다. 따라서, 비대면 동사 이름대기 검사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

기 위해서는 쓰기와 구어 산출 방법에 따른 기제에 대해 고려한 추

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하지만 연구 성과 면에서, 본 연구가 

동사 이름대기를 통해 국내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두 가지 비대면 

플랫폼을 비교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동사의 논항에 따른 정반응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

데, 논항별 정반응률은 2항, 1항, 3항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1

항과 3항, 2항과 3항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에, 1항과 2항 동사 

간의 정반응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논항에 

따른 동사 이름대기 수행력에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

한다(De Bleser & Kauschke, 2003; Jonkers & Bastiaanse, 1996; 

Kemmerer & Tranel, 2000; Kim & Thompson, 2000; Luzzatti et 

al., 2002; Thompson et al., 1997). 정상 청년층을 대상으로 줌을 이

용하여 비대면 동사 이름대기 검사를 실시한 최근 연구(Choi et al., 

2021)의 결과, 2항, 1항, 3항 순으로 높은 수행력을 보였다. Yoon과 

Sung (2020) 연구에서 실어증 환자와 정상 성인이 공통적으로 2항, 

1항, 3항 순서로 높은 정반응률을 보인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또 다

른 연구에서는 1항 동사와 2항 동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Kim, 2006; Sung, 2016; Yang, 

2016). 본 연구에서 정상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논항

별 수행력 차이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동

사 구조적 측면에서 3항에서의 가장 낮은 정반응률이 나타난 본 연

구의 결과는 논항이 증가할수록 동사 산출이 어렵다는 다수의 선

행연구의 결과를 추가 확인한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연령 집단에 따른 정반응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동사 이름대기 검사에서 청년층이 중노년층에  

비해 더 높은 수행력을 보였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름

대기 능력은 저하되고, 특히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의 이름대기 능

력이 더 저조하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Barresi et al., 1999; Mortensen et al., 2006; Ramsay et al., 1999; 

Sung & Kim, 2011). 그러나 노화에 따른 이름대기 저하와 관련하

여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두 정상 집단의 동사 이름대기 평균 

정반응률이 모두 99% 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평균 점수로

부터 자료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표준편차가 작

은 수치임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대면 언어 평가 플랫폼 유형에 

따른 집단 간 동사 이름대기 검사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즉, 동사 이름대기 검사는 줌(Zoom)을 활용하여 검사자

가 직접 자극을 제시하거나 검사자가 아닌 챗봇이 자극을 제시하

는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제시해도 검사 수행력에는 차이가 없

었다. 그러므로 동사 이름대기 검사는 대상자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가장 적절한 비대면 언어 평가 플랫폼을 선정하여 검사를 수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 활용 가치가 우수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면 유무에 따라 수행력을 비교한 다수의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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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달리, 화상회의 기반 비대면 플랫폼과 ‘챗봇’이라는 새로운 

비대면 플랫폼 간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특히, 비대면 플랫폼 선정 

과정에서 연령대별로 플랫폼 사용 현황을 고려하였고,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의 플랫폼 간 타당성 비교를 처음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챗봇 기반 동사 이름대기 검

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추후 언어 평가 서비스의 접근성에 제약

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

인 언어 평가의 유효성을 확인하여 임상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상 청년층

과 중노년층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집단별 대상자 표본 수가 약 

20명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연령대의 대상자들에게 

적용하고, 노화에 따른 동사 이름대기 능력의 저하로 일반화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령 범위와 대상자 수를 확대

하여 비대면 플랫폼 유형에 따른 동사 논항별 수행력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검사 시 대상자의 반응 

시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요인을 고려

한다면 연령 범위에 따른 이름대기 능력에 대한 더욱 정밀한 측정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챗봇 기반 동사 이름대기 검사는 

대상자가 검사 문항별로 버튼을 눌러서 애니메이션 자극을 직접 

불러오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향후에는 챗봇이 대상자의 응답에 반

응하여 자동으로 다음 검사 문항을 제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이 챗봇 시스템에 적용된다면 스마트폰 인터페이스가 익숙하지 않

은 고령자도 챗봇의 자동화된 진행에 따라 원활하게 검사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챗봇 기반 동사 이름대기 검

사 시 대상자의 응답에 오타는 오반응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실제 

이름대기 능력 저하를 겪는 노년층 혹은 환자군의 음소착어 발생 

빈도를 고려할 때, 챗봇 기반 플랫폼을 통한 검사를 진행할 시 오타

와 같은 수행 작업 오류와 음소착어를 구분하여 채점할 수 있는 지

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세부 오류 유

형을 챗봇 코딩 시 적용한다면 자동화된 채점을 통해 효율적이고 

보다 질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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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비대면 언어 평가 플랫폼 유형에 따른 청년층 및 중노년층 간 동사 이름대기 수행력 비교

신준영·김주은·송지수·조재은·최수진·이영미·성지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챗봇 기반 비대면 동사 이름대기 검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대면 언어 평가 플랫폼 유형(챗봇 기반 

플랫폼 VS 화상회의 기반 플랫폼)에 따른 정상 청년층과 정상 중노년층의 동사 논항별 수행력을 비교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만 18-39

세 청년층 40명과 만 50-65세 중노년층 41명 총 8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사 이름대기 검사는 청년층 20명, 중노년층 20명은 화상회의 

기반 플랫폼에서 실시하였고, 청년층 20명, 중노년층 21명은 챗봇 기반 플랫폼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비대면 언어 평가 플랫폼 유형에 

따른 동사 이름대기의 정반응률은 유의하지 않았고, 청년층의 수행력이 중노년층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동사 논항

에 따른 정반응률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1항과 3항, 2항과 3항 동사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청년층이 중노년

층에 비해 동사 이름대기 수행력이 더 높았지만, 챗봇과 줌에 따른 수행력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대면 동사 이름대기 검사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기존의 비대면 방법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의 활용도

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노화, 동사 이름대기, 비대면 언어 평가 플랫폼

본 연구는 2022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창의형 융합연구사업(No. CAP21052-000)의 지원 및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No. 2022R1A2C2005062)의 지원,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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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전체 목표 동사 목록

논항 동사 목록

1항(N=11) 짖다, 날다, 웃다, 기다, 울다, 걷다, 자다, 녹다, 깨지다, 피다, 
  내리다

2항(N=13) 마시다, 불다, 신다, 앉다, 열다, 차다, 닦다, 굽다, 입다, 자르다,
   깎다, 찢다, 꼬집다

3항(N=12) 메다, 떼다, 뽑다, 심다, 버리다, 던지다, 걸다, 업다, 따다, 뿌리다,
   붙이다, 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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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논항별 애니메이션 자극 예시

One-place Two-place Three-place

 


